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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증폭형 태양전지 신소재 개발
KIST, TiO2 활용 광결정물질 개발 … 전력 생산효율 5배 향상

국내 연구진이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증폭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광결정구조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하이브리드재료연구센터 이현정 박사팀은 나노미터 수준의 TiO2(Titanium

Dioxide) 입자를 활용해 특정 파장의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역오팔구조의 광결정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고 4월14일 발표했다.

그동안 실험적으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고효율 광증폭형 태양전지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신소재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게재됐다.

광결정은 서로 다른 투명서제가 빛의 파장 정도의 공간적 주기성을 가지고 격자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로 광결정 구조를 이용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빛에 반응하는 염료의 흡수 영역과 광결정구조가 반응하는 빛의 영역이 일치하도록

소자를 만들면 광증폭 효과를 통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박사팀은 고분자 입자를 배열하고 입자간 공간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나노미터 수준의 TiO2

입자를 활용해 역오팔구조의 광결정을 만들었으며 고분자 입자의 크기를 조절해 빛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증폭형 태양전지는 효율이 3.5% 정도로 같은 구조를 이용한 기존의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5배 이상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장 박사는 “염료감응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의 태양전지에 접목함으로써 태양광을 보다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화학저널 2009/04/14>


